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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정책실장, 토마토‧애호박 
농가 격려 및 출하 현장 점검

 - 식량정책실장, 토마토‧애호박 농가 찾아 애로사항 직접 청취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약제 등 할인공급,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7월 29일(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을 방문하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마토‧
애호박 농가를 격려하고 출하 현장을 점검하였다.

  토마토‧애호박은 재배면적 증가, 기상여건 양호, 병충해 감소 등의 영향

으로 작황이 양호하여 출하량이 전‧평년 대비 증가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소비 부진과 대체 수요 품목인 수박‧복숭아 등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토마토‧
애호박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도매가격이 하락*하였다.

  * 도매가격(7.하) : 토마토 7,256원/5kg(평년비 52.8%↓), 애호박 15,675원/20개(평년비 24.9%↓)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초

부터 중동사태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는 증가한 반면, 기상호조와 재배

면적 증가 등으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토마토‧애호박 등 과채류 가격이 전‧평년 

대비 크게 하락해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농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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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장마 이후 폭염과 병해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폭염 중대경보등이 발령될 경우 여름철 야외 및 고온 환경에

서는 농작업을 중지하는 등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육 관리에 필요한 

약제,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있으며,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차광도포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애호박의 경우 농협과 협력하여 정부수급안정

사업 참여 조합 대상으로 재배관리 및 출하시에 필수적인 인큐베이터비닐에 

대해 구매단가 상승분 일부를 지원(약 900만장) 중이다. 또한 지방정부 및 

농협과 함께 가격 하락 품목에 대한 소비촉진행사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토마토‧애호박 등 하절기 과채수급안정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하락이 큰 품목은 운송비‧상장수수료 지원을 통해 분산출하를 유도하고, 

출하물량을 조절하여 가공장 연계 판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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